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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 한  러지원 에 재지 해야 한다

  훈

통 책연 실 연 원

검  채택  한 6  수 담  아 런 과 없  끝남  앞  6 담  장래

가 욱 해 다. 검  핵심  시료채취  미신고시 에 한 사찰 었지만, 한  

미신고시 에 한 검   신고한 시 에  시료채취 차 강하게 거 했다. 한과  검

상  주도했   차 보는 시료채취에  합 했다고 항변하고 지만,  약 도 

하  쑤  한과  합 가 그  지 지리라고 생각한 것   차 보  커다란 실책

다.

  사태  책   차 보 개 에게  수만  없다. 2007  2·13 합 가 시 행  

‘  업  만들 ’ 차원에  원  가  만들어 고, 2008  4월 ·미 싱가포  합 는 

‘고 우라늄(HEU)’ 프 그램과 시리아 핵 산  신고 상에  하는 한  했

다. 2·13 합  당시 한·미  당 들  원상복  하는  5  걸리는 능 고 핵 도 신고

상에 포함 다고 했지만, 실상  그 지 않았다. 복 에 1 도 안 걸리는 어 한 능 가 진

행 고  뿐 고, 핵  는 6 담에  에 담지도 못하고 다. 한  지난 9월 24  

재처리시  주  안에 재가동하겠다고 IAEA에 통보했지만, 어느 누 도 능   시  그

게 빨리 재가동하는 것  술  가능하다고 신 게 말하지 못했다.

늘과 같  사태가 처  아니다. 클린  행  역시  말에 업  만들  차원에  한과  

계개  리하게 시도함  한에게는 못  신  보내고 한 도 안보상  곡했다.

클린  통  한   본합  하  키스탄과 HEU  하고 다는 사실  

 알고 었지만  시하고 브라 트 장  평양에 보냈다. 미  런 책 한 처사

가 남한 사 에 근거 없는 허  안보감  어  것도 사실 다. 클린  못  핵 책  

잡겠다  한 시 통   말에 같  행태  복하는 것  보  다수  남한 민

들  한·미 동맹  진 에 심  고 다. 6 담에  사실상  리  뒷심  지해야 

할 미  내   들리  당  했  ‘5 1’  도는 허 어질 수 에 없

었다. 시 통  한  러지원 에 다시 지 해  한 에게 단 한 시지  보내는 것

 신  진 한 업  삼는 것  람직하다.

 검 상  실 는 우리에게  가지 한 훈  주었다. 첫째, 한·미 상  한  

집 하고  핵 략  간과했다는 것 다. 한  략  한  장에  냉철하게 하

 보다는 근거 없는 낙 에 빠  한  략  과 평가했다. 핵 상  진상   알

리지 않  한·미 양  민들  하여  ‘해결  것’ 라는 막연한 심리  한 것도 

다. 어도 미 는 한  략  하고 상  철  신 함  다는 비

에  울 수 없다.

째, 양  상  과거 핵 상  사  경험   과 평가했고, 용어 하나하나가 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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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역사  미에 지했다. 미신고시 에 한 사찰  포함해  강 한 사찰  실시하  ‘시

’  결  수용해 는 안  못  합 다. 한  미 1992  11월 당시 우진 남 핵통

공동 원  원장  언  통해 미신고시 에 한 IAEA  ‘ ’과 ‘사찰’  함  

IAEA 특별사찰  거 한  다. 핵통 공동  당사  한  통상 가 ‘시 ’ 라는 

못  ·미 합  막지 못한 것   실책 , 미  장  비  수용했다는 비

 래할 수 다.

미  산하 합동 사 가 한  ‘핵보 ’  하는 보고  내  해프닝  빚어 다.

한·미 당  한  핵보  하지 않 는 장  해할 수 지만, 미 사  

가 집단  한  핵보  본다. 한·미 안  시  수  해 , 다수  우리 

민들  “ 한  핵  갖고 는 상 에   수는 한   야 할 수 므  핵

폐  후  미 야 한다”고 생각한다. 그러나 미  리들  견해는 다 다. 미  한  

핵보  언한 2005   핵  갖고 다고 보았  에 한 핵   수  미룰 

가 지 못한다는 것 다.  수사야 어찌 었 , 미  한  핵보  간주하고 

비하고 다는 뜻 다.  검 상 결  계 , 한민   어떠한 비책  우고 

는지 돌아볼 필 가  것 다.


